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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없는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 명절!
- 추석 연휴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 실시 - 

 -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여부 지도·점검 -

- 준공·기성 검사 완료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 지급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건설

업체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16건의 공사대금 등 29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는 17일까지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특별지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업체에게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 등을 적극 홍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대금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현행 5일이내) 완료하고, 준공(기성) 및 납품검사는 요청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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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현행 14일 이내) 완료해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공사대금 조기 

집행으로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

들이 임금 체불 없이 즐겁고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